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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ate of Issue: April. 24, 2014
2014 상반기 (19차)이동통신기획조사 주요결과 19-01호


통신사 영업 정지, 피해는 ‘소비자’가 51%
· 통신사가 피해본다 ‘13%’에 그쳐 
· 정부의 보조금 규제 정책 ‘효과 미미하다’ 87%
  지난 3월부터 이동통신 3사가 순차적으로 영업정지에 들어가고,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가제재를 결정하는 등 휴대폰 보조금 규제가 계속되고 있다. 하지만 이러한 규제에 따른 불이익을 원인 제공자인 통신사(13%)가 아닌 ‘소비자’(51%)가 받고 있어 논란이 뜨겁다. 소비자의 87%는 보조금 관련 정책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고 있다.  
이동통신 전문 리서치회사인 마케팅인사이트(대표 김진국)가 휴대폰 보유자 2,965명을 조사(2014년 3월)해 휴대폰 보조금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물었다. 그 결과 응답자의 1/3(34%)은 휴대폰 보조금에 대해 누가/얼마를 주는지 알고 있었으나, 2/3(66%)는 보조금이 있다는 정도만 알거나 전혀 모르고 있었다[표1-1]. 여성(26%) 보다는 남성(43%)이 휴대폰 보조금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다. 휴대폰 보조금 규제에 대해서는 ‘필요하다’는 의견이 52%로 ‘필요 없다’는 의견(48%) 보다 다소 많았다[표1-2]. 남성은 ‘필요 없다’가 56%로 더 많고, 여성은 ‘필요하다’가 63%로 더 많아 성별간 의견 차이가 있었다. 이런 차이는 보조금에 대한 지식과 관련이 있다. 보조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그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이라 보고, 이에 대한 규제는 ‘필요하지 않다’고 판단하는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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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, 보조금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이를 통해 휴대폰 가격 인하(37%)와 통신요금 인하(37%)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[표2]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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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정부의 보조금 규제 정책의 효과에 대한 소비자들의 생각은 대체적으로 회의적이다. ‘보조금 규제 정책의 효과가 미미할 것’ 87%, ‘휴대폰을 비싸게 사게 될 것’ 78%, ‘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’ 71% 등 다수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[표3]. 소비자는 기대와 정반대되는 결과만 양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. 또한 통신사에 대한 영업정지가 너무 과한 규제라는 생각도 적지 않아(46%) 보조금 규제 정책의 근거와 효과에 대한 공감은 기대 이하인 것으로 보인다. 
한편 통신 3사의 영업정지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대상을 ‘소비자’라고 응답한 비율이 51%, ‘판매점(대리점)’이 25%로 전체의 3/4을 차지했다. 반면 불이익을 주려고 했던 타겟인 ‘통신사’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응답은 13%에 그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[표4].
지난 몇 년간 수 차례 보조금 전쟁이 벌어졌을 때 마다 정부는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내렸지만 의도했던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소비자의 의구심과 불만만 키워왔다. 이제는 국민의 의식수준에 맞고 소비자에게 실익을 주는 정책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. 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위 조사 결과는 이동통신 전문 리서치회사인 ㈜마케팅인사이트(대표: 김진국)에서 2014년 4월 실시한 ‘19차 이동통신 기획조사’로부터 발췌한 것입니다. 이 조사는 매년 2회 상/하반기로 나누어 4월과 9월에 실시되며, 매회 4만여명의 이동통신 소비자가 참여하는 국내 유일의 이동통신 전문 기획조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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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 19차 이동통신 기획조사 개요]


- 조사명: 2014 상반기 이동통신 기획조사


- 조사기관: ㈜마케팅인사이트(�HYPERLINK "http://www.mktinsight.co.kr"�www.mktinsight.co.kr�)


- 조사대상: 14 ~ 64세 휴대폰 보유자


- 조사내용: -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기 구매/사용행동, 만족도, 브랜드 선호도 등


통화/제품 품질 평가 (경험품질)


- 조사기간: 2014년 3월 24일 ~ 4월 15일


- 조사방법: 온라인 우편조사(e-mail survey)


- 표본규모: 총 응답자 41,390명 �(이 중 보조금 관련 질문은 2,965명을 대상으로 함)









For more Information
	문의: 박경희 수석부장 Tel. 02) 6004-7619, Fax 02) 543-5984 e-mail: parkkh@mktinsight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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